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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낙양시와의 교류 ～ 백낙천 57대손의 주량～】 

안녕하세요.  오카야마시장 오모리 입니다.

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중국의 

낙양시를 방문했습니다.

낙양시에서는 낙양 시장과 낙양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과의 

회담 등을 통해서 양 시의 새로운 교류촉진을 향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. 

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시의 관계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

기대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중국의 역사상 9개의 조정이 있었던 곳으로「구조 고도 

(九朝古都」 라고도 불리는 품격있는 거리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

룽먼석굴 또한, 중국 두 번째로 큰 강인 황하 등 낙양시가 가지는 깊은 

역사의 무게와 웅대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방문이 

되었습니다.  그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두 가지를 소개해 

드리겠습니다. 

먼저 첫 번째는 낙양 외국어 학교의 환영행사입니다

저의 방문에 맞춰서 일본어 학과의 생도가 200명 정도가 모여 환영식을

개최해 주었습니다. 

현대적인 댄스부터 민속무용까지 다양한 공연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

수 있었습니다. 

특히 여학생들이 유가타를 입고 「사계의 노래」에 맞추어 춤을 추고

ＡＫＢ４８로 분장하여 노래와 춤을 소개했을 때에는 감격한 나머지 

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. 

두 번째는 밤낮을 상관치 않는 식사와 술 대접입니다. 

중국의 술자리에서는 도수가 높은 술을 서로「건배」를 외치며 다

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

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건배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. 

특히 인민대표대회 주최의 오찬 연회는 생각보다 격렬해서 각 분과

작은 컵에 (와인 글라스를 작게 축소한 것 같은 잔)에 알코올 도수

53도의 투칸주를 따라 건배를 반복하며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. 

그중에 한사람이 백낙천(백거이)의 57대의 자손인 바이취강 인민대표

상무위원 부주임이었습니다. 



백락천은 술을 사랑한 것으로 유명하고 많은 시에 술이 등장합니다만

그ＤＮＡ을 받은 백 부주임도 놀라운 주량. 일본의 대표단과 동료 한사람 

한사람과 석 잔씩 건배를 반복하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

저의 자리로 돌아와 석 잔째 건배하려는 것은 보고 그저 많이 놀랐습니다  

 다음 방문 시 까지는 간장을 단련해야지…. 

  그래도 백 부주임도 아마 오후엔 일을 쉬지 않았을까 십습니다. 


